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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동=뉴시스]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안동 용상시장에서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. (사진=

이삼걸 캠프 제공) 2026.05.28. photo@newsis.com  *재판매 및 DB 금지

[안동=뉴시스] 김진호 기자 =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경북 안동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의 핵

심 공약인 '댐 주변지역 발전 지원 특별법'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서 위원장은 이날 안동 용상시장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"독재시절 만들어진 두 개의 댐으로 인해 안동 시민들이 오랜 기간 희

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"며 "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"고 말했다.

이어 "이삼걸 후보가 추진하는 댐지역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하겠다"며 "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가장 먼저

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이 후보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댐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, 한국수자

원공사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이 후보 측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인 울진군의 경우 주민 1인당 연간 지원 규모가 71만원 수준인 반면 안동지역 댐 주변 지원

금은 1인당 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.

이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안동 원도심 재구조화와 도심 기능 회복

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광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고,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함께

추진된다.



서 위원장은 "대통령 생가로 연결되는 국도 35호선의 준고속도로화와 지방도 935호선의 국도 승격, 수몰구간 교량 건설 등을

대통령께 건의하겠다"며 "이삼걸 후보의 교통망 공약이 완성되면 안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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